
 
 

 

구보타 오토파트 

사회 기여 활동에 한층 

더 힘을 쏟는다 
 

구보타 오토파트(구보타 야스노리(久保

田泰規) 사장, 미야자키 시(宮崎市) 호소

에(細江))는, 3만 6400㎡에 해당하는 부지

의 유효한 활용으로 사용후 자동차(ELV) 

의 해체, 재활용 부품의 생산이라는 사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ELV

의 매입을 강화함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의 공생, 사회 기여도 불가피’(구보타 사

장)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3년 전부터는 일반인에게 공장을 개

방하는 큰 행사로 ‘자동차 재활용 축제’

를  연1회 개최하고 있다. 가족 나들이를 

중심으로 많은 참가자가 회장을 찾아 축제

를 즐겨, 지역 사회에서의 그 존재감이 높

아지고 있다. 

 

반경 10km에 안내 간판 120개 설치 

 

동사는 구보타 시게루(久保田茂) 전 사

장이 1975년에 ‘구보타 자동차해체 (久保

田自動車解体)’로 창업하였다. 서서히 취

급 대수를 늘려 사업을 확대, 1991년에는 

법인화. 자동차리사이클법의 시행으로 더

욱더 사업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01년 

지금의 미야자키 시 호소에로 이전. 2005

년에 제2기 조성 공사, 2011년에 제3기 조

성 공사를 완료하여 3만 6400㎡ 부지 규모

를 자랑하는 체제를 정비하였다. 

공장 설비가 한층 더 충실해 진 것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본사로부터 반경 10km내 지역에 공장까지

의 거리를 나타내는 간판을 총 120개 설치

하여 일반 운전자 등이 방문하기 쉽도록 

하였다. 텔레비전 광고와 지역 신문에 광

고 게재와 더불어 동사의 지명도는 조금씩 

높아져 갔다고 한다. 

더불어 지역 초등학교의 의뢰를 받아 

사회과 견학의 대상으로 재활용 공장 견학

회를 실시했다. 그 반응이 뜨겁고 견학회

를 희망하는 학교가 많은 점에서 현재는 5

월～11월 간의 1개월에 7개교 정도로 제한

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지역 사회 

단체로부터 공장 견학에 대한 요청도 증가

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 개방하여 축제와 견학회 

 

 지역 사회에 시설을 개방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 발신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 자동차 재활용 축제

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자동차 재활용 

공장 견학과 더불어 ‘자동차 해제 

쇼’에서는 니블러(중기)를 사용한 해

체 작업을 실시해 보이며,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가져와 서로 교환하는 

‘가엣꼬 바자(교환 바자)’나 엔니찌(잿

날(縁日))코너 등 가족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획도 준비되어 있다. 
 

본업에 좋은 영향 ELV 매입 대수 증가 

 

올해 8월 3일 일요일에 ‘제 4회 자동

차 재활용 축제’를 개최하였다. 계속해서 

실시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 기여와 함께 

‘축제’를 통해 사내 커뮤니케이션이 원

활해지는 효과도 크다. “많은 분들이 참

가해 주셔서 저희 회사의 이미지 상승으로 

이어가고 싶다.”(구보타 사장)고 한다. 

재활용 공장의 PR을 강화한 동사의 대

응책은 본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일반 사용자로부터 ELV매입 대수가 증

가하고 있다. 현재 월간 평균으로 700대 

규모의 입고 대수 중 약 30%가 일반 고객

이 차지하고 있다. 

동사에서는 앞으로도 일반 사용자를 포

함해 ELV 입고 확대에 주력할 것이다. 더

불어 인재 육성에 힘써 체질 강화를 도모

해 나갈 것이다. 

（일간 자동차신문 7월 24일） 



산케이상회 매출액 일

부를 기부 

이와테 해안부 ‘기즈

나 프로젝트’  

재난피해 정비사업자를 

지원 

 【기타가미(北上)】자동차 재활용 사업

을 하는 산케이상회(곤노 마사히로(紺野

正博) 사장)는 8월부터 1년간 동일본대지

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와테 현(岩手県)의 

정비사업자를 지원하는 ‘이와테 현 정비

공장 재해 복구지원 기즈나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기즈나 프로젝트는 2012년에 

실시했으며 올해로 두 번째이다. 아직까

지도 해안부는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는 

상황을 토대로 지속적인 지원을 결정하였

다. 동사가 이와테・아오모리・아키타 3

현에서 판매하는 리빌트 부품과 사외 신

품 부품의 매출액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정해 이와테 현 자동차 정비진흥회(모토

모치 가츠토시(元持勝利) 회장)에 기부, 

현내 해안부의 정비사업자의 지원으로 이

어간다. 

기즈나 프로젝트는 전국 리빌트 부품 

메이커와 사외 신품 부품 상사로 구성된 

21개사의 협찬을 받아 8월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실시한다. 지원금은 

이와테 정진본부를 통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오후나토(大船渡)・가마이시(釜石)・

미야코(宮古)・구지(久慈)의 4지부에 기부

되어 해안부에 있는 정비사업자의 지원을 

돕는다. 매출액이나 지원금의 지불 상황 

등은 외부 지식인 2인에게 감사역을 의뢰

하며 협찬하는 각 회사에 감사 보고를 한

다. 

7월25일에는 동 프로젝트의 치프 리더

인 곤노 마사히로(紺野泰輔)와 서브 리더

인 모리나가 데츠야(盛永哲也) 모리오카 

영업소소장이 이와테 정진본부를 방문 스

즈키 후미오(鈴木文男) 전무이사에게 프로

젝트의 개요을 설명하였다. 

스즈키 전무이사는 “복구와 앞으로 사

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커다란 힘이 된

다.”고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곤노 전무는 “제안을 받아 준 협찬 메이

커・ 상사 각사에 감사하다.”고 말하였

다. 

  지진의 쓰나미 피해로 이와테 정진회원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은 곳은 90개 공장. 

현재의 상황은 41개 공장이 본격적으로 

복구, 24개 공장이 가설 사옥에서 사업을 

재개, 9개 공장은 휴업 상태, 16개 공장

은 폐업을 하였다. 동사는 협찬메이커・

상사와 함께 해안부의 북구 지원에 더욱

더 힘을 쏟으려고 한다. 

협찬메이커・상사는 다음과 같음(순서 

없음) 

【리빌트 부품 메이커】 

▽마쓰이제작소 우라와산업사업부, 에

이・티・엠, AT서비스 도호쿠, KSS,고요

기화기, 재팬리빌트, 신에츠전장, 디젤정

기, 나가오테크노, 일본디젤, BRE간토, 

후지링키지, 플러스원, 티・에이・에스,

리피트, 리빌트파트간토, 링크스재팬,와

타나베 

【사외 신품 부품 상사】 

▽에스비상회, 이와키라디에이터,소어스 

재팬리미티드 

（일간 자동차신문  8월 1일）  

차연식 장기화 등으로 

수요는 확실히 증가 

자비수리 증가도 순풍 
최근 경향으로는 자동차 사용 연수의 장

기화가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

다. 2013년도는 약 14년이 되었다. 보유 

대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저연식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그

와 더불어 수리를 하는 자동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험료의 인상으로 보험수리를 피

하는 경향이 높아졌으며 자비수리의 수요

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정비사업자에 따르면 신품 부품을 사용

한 수리 견적서와 재활용 부품을 사용한 

수리 견적서 두 가지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안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활용 부품 시장 확

대에는 좋은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다. 

단지, 어느 정도의 과제도 있다. 엔저가 

진행됨에 따라 중고차 수출이 증가하기 시

작했다. “저연식 차량까지 국외로 빠지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다. 차량 대수의 확보 경쟁은 각 사업자 

간에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멈추지 않는 운송비 폭등 

더욱이 부품을 운반하기 위한 운송비가 

재활용 부품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 운

송회사는 경기가 고양됨에 따라 물류량이 

대폭 증가. 리먼쇼크 이후 인재를 축소했

던 점도 있어 인재 부족이라는 늪에 빠졌

다. 엔저나 중동 정세의 악화로 연료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있어 운송비가 폭등

하고 있다. 부품 운송을 빈번히 실시하는 

재활용 사업자에 있어 힘든 환경에 놓여진 

것이다. 또한, 안전면에 대해서 여론의 관

심이 높아져 포장 방법도 현재까지의 방법

으로는 어려워지고 있다. 운송회사로부터

는 “혼적할 경우 다른 상품에 흠이 나지 

않도록 하는 포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으며 사업자 측에는 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은 있다. 재활

용 부품 사업자 단체나 운송회사 등으로 

구성된 「자동자 리사이클 부품 로지스틱 

연구회」. 

현재 상황이나 과제를 의견 교환하는 등 

양사가 서로의 의견을 좁히는 귀중한 의견 

교환장이 되고 있다. 업계 통일의 포장 사

양의 개발이나 공동 배송을 위한 시뮬레이

션 실시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 

각 단체에서도 효율적인 포장 방법을 검

토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

며, 앞으로 물류를 둘러싼 동향도 활발해

질 듯하다. 

먼저 정확한 정보 수집 

재활용 부품의 PR을 하려는 다른 업계와

의 교류도 주목받고 있다. 재활용 부품을 

이용하는 정비 사업자로부터는 “물류 시

스템은 생산자 측뿐만이 아니라 이용자 측

의 편리성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이 많다. 

JARA에서는 블록 단위로 유력한 정비사

업자의 정비 공장을 실제로 견학하는 대응 

방법을 실시한다. “재활용 부품을 사용하

는 현장을 보는 것에서 부품 생산의 시점

도 바뀌게 된다.”고 담당자는 지적한다. 

또한, 그 현장에서 의견 교환도 가능하기

에 “양방향으로 의견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품질 향상이라는 부

분에서도 사용자인 정비사업자의 입장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외에 각 단체에서

는 강습회나 연수회에서 부품의 사진 촬영 

방법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는 등 사용자 

시점에서의 대응책이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 재활용 사업은 환경 변화와 함께 

급변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정보 수집

과 사업 전개라는 두 측면을 확실히 추진

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일간 자동차신문-자동차 재활용 부품 

특집-8월 25일） 





 


